
* 9월 영양소식 *

 

 

‘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아라’
가장 먼저 떠오르는 추석 인사말입니다.
맛있는 음식을 한상 차려놓고, 밤낮을 즐겁게 놀 듯

이한 평생을 보내고 싶다는 뜻의 속담이지요.
올해도 친인척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없어 안타까운 

마음이 먼저 듭니다. 아쉬운 마음을 담아 어르신들과 

함께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허전함을 달래려 

노력하고 있습니다.
가정에서도 ‘한가위만 같아라’라는 속담의 의미가 잘 

전달될 수 있도록 더욱 즐거운 명절 연휴 보내시기 

바랍니다. 
가을의 설레는 마음에 코로나라는 병으로 지치고 힘

드시겠지만 어르신들과 함께 건강 유의하며 개인 방

역 및 정부지침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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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심 소식 - 알 립 니 다

* 시설의 각종 행사, 프로그램은 당분간 자체 내에서 시행됩니다. 

* 코로나-19 3단계 대응으로 인해 비대면 면회를 실시합니다.(사전 예약 후 가능합니다.)
 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문의바랍니다.(051-543-3001 ~2)

▶안심에서는 가정간호 서비스가 연계되어 있습니다.

전문가정간호사가 시설에 직접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. 궁금한 사항은 문의바랍니다.

이 달의 음식과 건강 정보

접기 접시 공 옮기기 해바라기 접기

여름의 해변에 파라솔을 접어 

붙이고 색칠을 해 보며 푸른 바

닷가를 상상해 보았습니다.

넒은 접시에 탁구공을 담아 옆

사람에게 옮겨 담아주는 활동으

로 집중력과 협동심을 향상시켜 

보았습니다.

여름의 상징인 해바라기 꽃을 

반복적인 접기를 통해 기억력을 

향상시키는 방법으로 만들어 보

았습니다.

우유 빙수 만들기 투호 던지기 종이컵 발레리나

우유를 얼렸다가 부숴 팥과 연

유, 과일 등을 올려 시원~한 여

름을 마무리하는 시간이었습니

다.

전통 놀이인 투호 던지기를 통

해 삶의 활력과 신체 활동을 향

상시키는 시간을 보내었습니다.

입체감을 나타낼 수 있는 인형

같은 예쁜 발레리나를 만들어 

다양한 각도에서 물체를 볼 수 

있는 감각을 가져 보았습니다.

 

 

                        

                

 느타나무 아래 행복 나눔

저희 느티나무 안심요양시설에서는 보호자님들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귀담아 듣고 어르신들을 가족과 같이 

따뜻한 마음으로 섬김을 실천에 옮기는 곳이 되겠습니다.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. 

 ○ 물품 후원하기

   복지용구(휠체어, 보행기, 욕창매트 등), 생필품(치약, 칫솔, 휴지), 부식(쌀, 국수, 과일, 야채 등), 

   간식(베지밀, 빵, 과일 등)

 ○ 자동이체 및 계좌이체 후원하기

   부산은행 057-01-035745-1  (예금주:사회복지법인 느티나무)

   부산은행 057-01-035832-3  (예금주:느티나무 요양시설)

   농   협  821-17-003470    (예금주:사회복지법인 느티나무)

사회복지법인 느티나무 안심노인요양시설  

안심 프로그램


